신양가, 디디아에서 울리는 경축의 종소리

특히 올해 지구의 한 편에서 경축년 중의 경축행사를 맞이하다니 축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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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은 이곳 신양가 디디아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bookmark: _GoBack]우리 봉사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영예를 누렸으니까요. 인도에서 아프리카로 온 초창기 수녀 중 한 명인 메리 쇼바 수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메리 쇼바수녀는 마침 살레시오회의 돈 보스코 신부들과 협력하여 신양가 공동체를 시작한 첫 번째 노틀담 수녀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디디아 역사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수녀의 디디아 방문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이 오지에서 노틀담 수녀들의 충실하게 임한 20년간의 봉사를 축하할 방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image: shinyanga pic 2]프로그램은 경축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노래와 춤을 선보인 학생들의 문화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들은 우리의 미약했던 시작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초창기 수녀이자 뛰어난 회원이요 이곳에서 이룬 성공의 기여자인 메리 쇼바 수녀에게 감사했습니다. 문화 공연 중에는 그림 경연대회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아루샤에 가져갈 그림 몇 장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성녀 쥴리와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를 그렸습니다. 디디아 공동체는 이 중대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돈 보스코 가족들과 학교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축하와 함께 했기에 아주 커다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리 쇼바 수녀가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일어섰던 위대한 여인들 중 하나의 본보기가 된 이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볼 수 있었기에 이 날 둘 가지 경축을 한데 합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메리 쇼바 수녀는 이 행사의 주요 초대손님이었고 우리는 학생들이 훌륭하게 준비한 미사로써 이 날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메리 리비아, 노엘라, 크리스틴 수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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